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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개요

인간의 언어생활은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사용으로 이루어진다. 시각장애 아동

의 경우 ‘말하기’와 ‘듣기’ 같은 음성언어의 사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읽기’와

‘쓰기’ 같은 문자언어 사용에는 어려움이 많다. 읽기와 쓰기 기술은 수학, 과학, 사회

생활과 같은 교과를 공부하는 데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하고

전달하는 데도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문자언어 습득 기술은 교육의 초

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점자는 맹 아동이 읽고 쓸 수 있는 중요한 문자이다. 그러나 점자는 단순히 문자

이기보다 그 이상의 큰 의미를 준다. 즉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자신감과 독립성

그리고 동등권을 준다. 점자를 능숙하게 읽고 쓸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모

르는 시각장애인보다 취업률이 높고,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는다(Ryles, 1996). 따

라서 조기에 시각장애 아동에게 점자를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묵자는 시각을 활용하고 점자는 촉각을 활용하기 때문에 묵자와 점자는 사용하는

감각 유형이 다르다. 시각은 한순간에 지각하는 양이 많고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용

하므로 묵자는 대부분 선으로 된 상징체계이며, 읽기 및 쓰기 속도가 빠르다. 촉각

은 한순간 지각하는 범위가 대부분 점자 한 칸에 불과하며, 정보를 순차적으로 수

용하기 때문에 읽기와 쓰기 속도가 묵자에 비해 느리다. 또한 점자는 한정된 개수

의 점을 활용하여 모든 문자와 숫자 및 부호를 나타내야 하므로 점자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김영일, 2010).

1. 한글 점자의 제자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2. 한글 점자의 자모를 읽고 쓸 수 있다.

3. 한글 점자의 약자와 약어를 읽고 쓸 수 있다.

4. 점자의 숫자 규정을 이해할 수 있다.

5. 정자와 약자의 지도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1. 한글 점자의 제자 원리

1) 한글 점자의 구성

한글 점자는 1926년 11월 4일 송암 박두성 선생이 창안하였다. 점자는 6점(세로로

3점, 가로로 2점)으로 구성되고, 왼쪽 위에서 아래로 1, 2, 3점, 오른쪽 위에서 아래

로 4, 5, 6점의 번호를 붙여 사용한다(그림 1). 이 6개의 점을 조합하여 64(26)개의

점형을 만든다. 따라서 점자는 많은 점형으로 이루어지고, 그 점형에 의미가 부여된

문자이다.

1점 ● ● 4점

2점 ● ● 5점

3점 ● ● 6점

<그림 1> 점의 번호(읽을 때)

64개의 점형 중 하나는 점을 하나도 찍지 않은 빈칸으로, 이 빈칸은 묵자에서 단



어 사이를 띄우는 것과 같이 점자 단어 사이를 띄우는 데 사용된다. 그 외의 63개의

점형을 초성 자음 13자, 종성 자음 14자, 모음 21자, 약자 27자, 약어 7개, 숫자, 문장

부호 등에 배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점자의 기본 구조는 묵자와 다르다.

2) 한글 점자의 특성

점자는 위에서 설명한 구조적 차이뿐만 아니라 문법적 구조에서도 여러 가지 차

이점이 있다.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성 자음과 종성 자음이 다르게 제자(製字)되어 있다.

둘째, 점자에서는 초성 ‘ㅇ’을 사용하지 않는다.

셋째, 초성 ‘ㄲ, ㄸ, ㅃ, ㅆ, ㅉ’을 적을 때에는, 앞의 ‘ㄱ, ㄷ, ㅂ, ㅅ, ㅈ’ 대신 된소

리표(6점)를 적는다.

넷째, 부피를 줄이고, 읽기와 쓰기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27개의 약자와 7개

의 약어를 사용한다.

다섯째, 약자 ‘영’은 그 앞에 ‘ㅅ, ㅆ, ㅈ, ㅉ, ㅊ’이 올 때에는 ‘엉’이 된다.

여섯째, 모음 겹글자 ‘얘’는 ‘야+이’가 아니라 ‘야+애’로, ‘위’는 ‘우+이’가 아니라

‘우+애’로 쓰며, ‘왜’는 ‘오+애’가 아니라 ‘와+애’로, ‘웨’는 ‘우+에’가 아니라 ‘워+애’로

쓴다.

일곱째, 점자는 모아서 쓰지 않고 풀어 쓴다. 예를 들면, ‘국’을 ‘ㄱ, ㅜ, ㄱ’으로 적

는다.

이러한 점은 시각장애 아동이 점자를 배우는 데 어려움이 되므로 교사는 시각장

애 아동에게 점자를 가르칠 때 이러한 특성에 유의해야 한다.



2. 한글 자음과 모음 익히기

1) 한글 자음 익히기

한글 점자는 초성 자음과 받침으로 쓰인 종성 자음이 각기 다르게 제자되어 있으

며, 한글 점자의 자음자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한글 점자의 자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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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 자음과 종성 자음은 위치 면에서 점형이 다르지만 모양 면에서는 점형이 같

다. 예를 들어 니은, 디귿, 미음, 키읔, 티읕, 피읖, 히읗은 초성 자음의 점형을 위에

서 아래로 이동시키면 각각 종성 자음의 점형이 된다. 기역, 리을, 비읍, 시옷, 지읒,

치읓은 초성 자음의 점형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종성 자음의 점형이

된다.

한국 점자 규정에 근거하여 한글 점자의 자음과 관련된 주요 규정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이응’이 모음 앞에 쓰일 때에는 생략하며, ‘이응’ 자체를 표기할 때만 온표

(1-2-3-4-5-6점)를 앞에 적고 1-2-4-5점으로 적는다.

둘째, 된소리 글자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을 적을 때에는 ‘ㄱ,

ㄷ, ㅂ, ㅅ, ㅈ’ 앞에 된소리표(6점)를 적는다.



셋째, 쌍받침 ‘쌍기역(ㄲ)’은 1점, 1점으로 적고 쌍받침 ‘쌍시옷(ㅆ)’은 3점, 3점을

적지 않고 약자인 3-4점으로 적는다.

넷째, 겹받침으로 쓰인 ‘ㄳ, ㄵ, ㄺ, ㄻ, ㄼ, ㄽ, ㄾ, ㄿ, ㅀ, ㅄ’은 각 받침을 순서대

로 적는다.

2) 한글 모음 익히기

개정 한국 점자 규정에 근거하여 한글 점자의 모음자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한글 점자의 모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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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본 모음을 나타내는 한글 점자는 모음 두 자씩 점형이 서로 대칭되게 제

자되어 있다. 즉 ‘ㅏ와 ㅑ’, ‘ㅓ와 ㅕ’, ‘ㅗ와 ㅛ’, ‘ㅜ와 ㅠ’, ‘ㅡ와 ㅣ’는 서로 좌우 대

칭된 점형이다.

둘째, 이중모음 ‘ㅐ, ㅔ, ㅖ, ㅘ, ㅚ, ㅝ, ㅢ’는 한 칸에 표기하는 별도의 점형으로

적는다.

셋째, 모음자에 ‘ㅖ’가 이어 나올 때에는 그 사이에 붙임표(3-6점)를 적는다. 그

이유는 ‘ㅖ’의 점형이 ‘쌍시옷 받침 약자(ㅆ)’의 점형과 같이 3-4점을 중복으로 사용

하기 때문이다. (예: 서예, 도예)

넷째, ‘ㅒ, ㅙ, ㅞ, ㅟ’는 ‘ㅑ, ㅘ, ㅝ, ㅜ’뒤에 1-2-3-5점을 적어 두 칸의 점형으로

적는다.



다섯째, ‘ㅑ, ㅘ, ㅝ, ㅜ’ 다음에 ‘ㅐ’가 이어 나올 때에는 그 사이에 붙임표(3-6점)

를 적어 이중모음으로 혼동하지 않게 적는다(예: 구애, 우애).

3. 한글 약자와 약어 익히기

점자의 부피를 줄이고 읽기와 쓰기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하여 한글 점자에는 27

개의 약자와 7개의 약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점자의 약자는 <표

3>과 같으며, 한글 점자의 약어는 <표 4>와 같다.

<표 3> 한글 점자의 약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 c i e ^ l . f h d j

          
? ) T * | } x ( = G &

   것

z ! Q _s

<표 4> 한글 점자의 약어

단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약어 as ac a3 a5 an au a:

약자와 약어에 관한 한국 점자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성 자음과 모음 ‘ㅏ’의 조합으로 된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9개

는 ‘ㅏ’를 생략하면 약자가 된다. 이것을 ‘ㅏ’ 생략 약자라고 한다. 한글 점자에서



‘ㅏ’ 생략 약자를 표준으로 하지만 ‘ㅏ’ 생략 약자 다음에 모음이 이어 나올 때에는

‘ㅏ’ 생략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예: 나이, 마음, 자유).

둘째, ‘가와 사’는 별도의 점형으로 약자가 제자 되어 있으며, ‘라와 차’는 ‘ㅏ’ 생

략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셋째, 한글에서 자주 사용되는 모음(ㅓ, ㅕ, ㅗ, ㅜ, ㅡ, ㅣ)과 받침(기역, 니은, 리

을, 이응)을 조합한 14개의 약자가 있다. 자음에 어느 자음이 오더라도 이 약자들을

사용한다.

넷째, ‘성, 썽, 정, 쩡, 청’은 초성 자음 시옷, 쌍시옷, 지읒, 쌍지읒, 치읓 다음에

‘영’의 약자로 나타낸다.

다섯째, ‘것’과 ‘받침 쌍시옷’ 약자는 한글에서 자주 사용된다는 점을 반영하여 약

자로 규정되어 있다. 이들 약자는 특별한 예외 사항이 없이 해당 글자가 나올 때

항상 사용한다. 예를 들어 ‘땅을 팠다.’라는 문장을 적을 때 ‘파’ 약자를 적고 받침

쌍시옷 약자를 적으면 ‘폐’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파’의 ‘ㅏ’ 생략 약자를 사용

하지 않고 ‘ㅍ’ 다음에 ‘ㅏ’를 적고 ‘받침 쌍시옷’ 약자를 적으면 된다.

여섯째, 두 음절 이상의 단어를 간단하게 표기하기 위해 7개의 약어가 규정되어

있다. 약어는 모두 1점으로 시작되는 것이 특징이며, 문장에서 흔히 접속사로 쓰이

거나 뒤에 다른 음절이 붙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나(예: 그리고, 그래서인지) 앞

에 다른 음절이 붙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약자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예:

찡그리고, 우그리고).

4. 숫자 익히기

아라비아 숫자가 세계 공통이듯이 점자의 숫자도 네메스 코드를 예외로 한다면,

세계 공통이다. 한국 점자 규정에 근거하여 한글 점자의 숫자를 살펴보면 <표 5>

와 같다.

점자로 숫자를 나타낼 때 특이한 사항은 숫자 앞에 수표(3-4-5-6점)를 적는다는



점이다. 두 자리 이상의 숫자더라도 수표는 한 번만 적는다. 한글 문장에서 숫자를

나타낼 때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첫째, 숫자 다음에 한글이 나올 때에는 숫자와 한글을 기본적으로 붙여 쓴다.

둘째, 숫자와 혼동되는 초성 자음 ‘니은, 디귿, 미음, 키읔, 티읕, 피읖, 히읗’과 약

자 ‘운’이 숫자 다음에 나올 때에는 숫자와 한글을 띄어 쓴다.

셋째,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계좌번호 등과 같이 숫자가 붙임표로 이어질 때에

는 수표를 첫머리에 한 번만 적고, 붙임표 뒤에는 수표를 다시 적지 않는다.

넷째, 숫자에 이어 나온 붙임표 뒤에 ‘나, 다, 마, 카, 타, 파, 하’를 번호로 적을 때

에는 ‘ㅏ’를 생략하지 않는다(예: 수학 10-나).

다섯째, 숫자가 물결표로 이어질 때에는 물결표 뒤에도 수표를 적어 나타낸다(예:

02-234-3456～8).

<표 5> 한글 점자의 숫자

수표 0 1 2 3 4 5 6 7 8

# #j #a #b #c #d #e #f #g #h

9 10 23 45 77 86 100 120 375 555

#i #aj #bc #de #gg #hf #ajj #abj #cge #eee

5. 정자와 약자 지도

점자를 가르칠 때에는 처음부터 정자와 약자를 동시에 지도하는 것이 좋다. 그러

나 지적장애를 겸한 아동은 많은 약자를 배우기 어렵기 때문에 정자만을 가르칠 수

도 있다. 한글 점자에서는 약자의 수가 적고 대부분의 약자들이 한 칸의 점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자와 함께 약자를 가르치는 것이 좋다.



처음부터 약자 점자를 가르칠 경우에도 전체 점자부호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정자

점자를 가르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자점자를 가르치

는 것이 좋다.

① 일차적인 문자매체가 묵자인 아동은 처음에 점자로 라벨을 써 붙이거나 필요한

메모를 할 때 정자점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는 약자를 가르쳐

야 한다.

② 묵자를 이미 알고 있는 중도에 실명한 아동에게 모든 자모를 가르쳐 쉽게 단어

를 익힐 수 있도록 하고, 곧이어 약자를 가르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흥미를 주기

위한 자모의 교육은 약자를 가르치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③ 시각장애 아동이 부모, 형제, 친구들에게 편지를 쓸 때 정자점자를 사용할 수 있

다. 시각장애 아동들은 가족이나 친척에게 점자를 가르쳐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도

록 격려한다. 교사는 필요한 경우 짧은 시간 내에 정자점자를 배워 짤막한 내용의

자료를 만들어 주거나 숙제를 낼 수 있다.

④ 중복시각장애 아동이 약자를 배우기 어려울 경우 정자점자만을 가르칠 수 있다.

정자점자로 라벨을 쓰고, 점자 학습보드로 글자를 쓰게 하며, 간단한 내용을 써서

읽도록 할 수 있다. 일부의 중복시각장애 아동에 따라서는 약자를 배우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약자는 쉽게 익힐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아동의 이름을 약자로

써주면, 쉽게 자신의 이름을 읽는다. 아동이 약자를 사용하는 범위를 결정할 때 아

동의 능력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정자점자를 가르치는 데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는 아동에 따라 다르

다. 아동에게 점자를 가르칠 때는 언어 경험 접근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자모

를 가르칠 때 자연스럽게 문식성 경험과 통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의 이름이

‘명희’라면, 짤막한 문단을 읽도록 하고, 그중에 ‘ㅁ’이 들어가는 모든 글자를 찾도록

한다. 이와 같이 의미 있는 자모를 가르쳐 주고, 언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정자점자를 가르치는 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정자점자로 된 읽기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 취학전 유아용으로 개발된 자료

가 거의 없어 그들에게 적합한 책을 구하기 어렵다. 따라서 취학전 유아용 자료를

약자로 찍어야 하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자점자로도 출판해야 한다. 평가 결과

를 기초로 정자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면, 정자점자 자료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정자로 먼저 가르칠 경우, 언제 어떻게 약자로 전환하여 가르칠 것인가 하

는 문제이다. 점자 교육을 받고, 점자를 일차적인 읽기와 쓰기 매체로 사용할 아동

은 가능한 한 일찍부터 약자를 배워야 한다. 유치원에서 어느 정도의 약자를 익힌

후 초등학교 1학년에서 다시 복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요약

시각장애 아동은 언어생활에서 말하기와 듣기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읽기와 쓰기

에 어려움이 있다. 정안 아동은 일찍부터 물건이나 포장에 쓰인 글자, 간판, 광고물,

텔레비전, 신문, 잡지, 책 등에서 자연스럽게 문자와 접하게 된다. 그러나 시각장애

아동은 점자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렵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는 시각장애

아동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물건에 점자를 써 붙여 조기에 점자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점자는 묵자와 구조적 차이뿐만 아니라 문법적 차이도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각장애 아동이 점자를 배우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각장애 아동에게

점자를 가르칠 경우 점자의 특성에 유의해야 한다.

한글 점자는 자음 초성 13자(초성 ‘ㅇ’ 생략), 종성 14자, 모음자 21자가 있으며,

약자 27개와 약어 7개, 숫자와 부호 등이 제자되어 있다.

점자의 읽기는 특히 조기에 익히지 않으면 속도가 느려서 학습에 매우 불리할 수

밖에 없으므로 조기 점자 교육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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